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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담화관
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각 관계
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이 각각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
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1,401명의 분석 자료를 
재구축해 PROCESS macro로 검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들 간 각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이 갖는 병렬다중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의 성격은 부분매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에서만 유의했
다. 둘째, 특정매개효과 분석 결과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계획-조직화 곤
란과 행동통제 곤란 중 행동통제 곤란이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수행한 후 3가지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요어 :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화용언어능력, 집행기능 곤란, 한국아동패널, 병렬다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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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적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초기 학령기 아
동은 학교생활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
적으로 자신의 사회적․지리적 세계를 확장시킨다. 
부모를 포함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 
온 아동은 이 시기부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기술
을 습득해 적응상 필요한 제반 능력을 발달시켜 나
간다. 아동은 특히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과 사회화
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게 된
다(Polan & Taylor, 2021). 그런데 요즘 학령기 
아동들은 생애주기적 발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들 한다. 아동들에게 주의력 결핍, 
품행장애, 부적응적 학습 양식, 충동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 조절 문제 등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들(공유경, 2023; 조미정, 이
주연, 2022; Ayano et al., 2023; Brown et al., 
2024)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
을 디지털 기기 노출 과다(하나영, 이경은, 2020; 
Tsai, 2020; Yilbaş, & Karadeniz, 2022), 일상생
활 스트레스(이래혁, 2024; Saccaro et al., 2021) 
등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집행기능은 아동이 주위의 여러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고, 일부 반응의 억제를 도우며, 규칙을 준
수하는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송현주, 2014). 이
같이 개념화되는 집행기능은 아동의 학습이나 전반
적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양윤희, 임동선, 2018; 전숙영, 2018; 
Anthony & Ogg, 2020; Beisly et al., 2020; 
Spiegel et al., 2021). 집행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 아동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다는 보
고가 있는데, 특히 주의력 결핍(천희영, 2021; 
Silverstein et al., 2020), 문제행동이나 부적절한 
학습 양식(강슬기, 서미정, 2023; Beisly et al., 

2020), 정서 조절의 문제(하문선, 2021; Groves et 
al., 2022)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실증
적 근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집행기능은 아
동의 생애주기적 발달과 많은 부분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간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그 결
과 여러 국내외 실증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
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송현주(2014)가 지적한 것처럼 아동에게 
있어 집행기능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
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인데, 이러한 지
적은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기능에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변수로서 화용언
어능력이 집행기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에 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화용언어능력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언어
를 구사하는 능력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수단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이끌어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진연선, 배소영, 
2013). 초기 화용언어능력의 개념은 맥락적 언어 
사용에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통용됐으나, 최
근 들어 이것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초월해 사회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학령기 아동이 인적 관계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적응적 발달이 요구
되는데, 이것이 적정히 계발되었을 때 공격적 행동
이나 충동성이 감소하고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돼 학교 적응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다
(장영은, 성미영, 2015). 반면, 학령기 화용언어능
력의 결함은 과잉행동 문제를 드러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학업 성취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일으킨다
(Mackie & Law, 2010). 이같이 학령기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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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화용언어능력은 적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서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
며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실증 연구는 아동의 집행
기능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실증한 연구들이
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
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스마트
기기 중독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김혜란과 김춘
경(2021)의 연구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화용
언어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김은향(2020)과 이미숙
(2016)의 연구에서도 집행기능과 화용언어능력 간
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거나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집행기능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행동도 많이 거론되어 왔는데, 양육행
동과 집행기능 간 유의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실증
적 근거 또한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 연구로서 한
영숙과 정영선(2022)은 부모의 온정적․통제적 양
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경
로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 외에도 계결과 서주현(2022), 홍은비와 정은숙, 
노성향(2021), 민미희(2020) 등의 연구에서도 부모
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개선해 집
행기능이 향상되도록 돕는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실
증되어 왔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의 실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뒀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에 선행하는 유력한 변수이
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후행하는 유력한 변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
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그간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김혜란과 김춘경(2021)만이 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두어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여러 문화권에서 이상적 
양육행동 유형으로 거론되어 온 권위적 양육행동
(Febiyanti & Rachmawati, 2021)은 단순히 부모
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온정적으로 대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부모가 추구하는 
양육행동 유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행동에 주목하였고,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녀와의 심리적 연결성이 아버
지에 비해 강한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으로 범
위를 좁혀 실증 분석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화용언어능력은 여
러 하위 요인들을 포섭하는 다차원 개념이므로, 각 
하위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
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간의 각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
인이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실증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습 및 학교
생활의 적응과 또래관계의 형성을 방해하는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를 하위 요인으로 포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처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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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그림 1. 연구모형

간 관계에서 이들 하위 요인의 세부적인 매개 경로
를 실증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 아동상담 
장면에서 아동의 적응성 확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수
행된 본 연구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연구 과제에 기초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연구 문제 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
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연구 문제 2.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
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각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
통제 곤란, 부주의)은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 문제 3.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유의한 병
렬다중매개효과를 갖는다면, 어느 하위 요인이 상
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가?

아울러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통
계적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
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 응답자들 중
에서 1,401명을 추출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들 연구 대상은 11차 조사 시기인 2018년에 만 10
세의 연령에 도달한 학령기 아동들이다. 또한 이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
동,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곤란에 관한 
제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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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중(%) 구분 빈도(명) 비중(%)

아동의 성
남아 712 50.9

거주
지역의
권역

서울권 164 11.7
여아 687 49.1 경인권 430 30.7

모의 연령
30대 이하 477 34.2 대전/충청/강원권 208 14.9

40대 896 64.3 대구/경북권 160 11.4
50대 20 1.4 부산/울산/경남권 253 18.1

모의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67 26.5 광주/전라권 184 13.2
2～3년제 대졸 403 29.1

가정의
경제적
형편

1 (매우 못 산다) 5 0.4
4년제 대졸(5년제 포함) 523 37.8 2 4 0.3

대학원 졸 90 6.5 3 12 0.9

모의 결혼 
상태

미혼 1 0.1 4 37 2.7
유배우-초혼 1,336 95.8 5 246 17.7
유배우-재혼 16 1.1 6 224 16.1

사별 6 0.4 7 277 19.9
이혼 34 2.4 8 233 16.7
별거 2 0.1 9 133 9.6

거주 지역의 
규모

대도시 562 40.2 10 (매우 잘 산다) 221 15.9
중소도시 754 53.9

읍/면 83 5.9
주. 결측치(아동 성=2, 모 연령=8, 모 최종 학력=18, 모 결혼 상태=6, 거주 지역 규모=2, 권역=2, 경제적 형편=9

표 1. 연구 대상 아동과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패널 홈페이지(panel.kicce.re.kr) 자료실에서 
11차 조사 자료를 2024년 8월 11일 인출하였을 때 
조사 응답자는 총 2,150명이었는데, 이 중 749명은 
본 연구 변수들에 대한 측정값이 없는 결측치가 존
재해서 완전제거법에 따라 조치한 뒤 본 연구에 활
용할 최종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1년도에 14차 조사까지 완료된 원시 자료
가 공개되어 있고, 증간에 3회의 심층 조사가 이루
어져 이에 대한 원시 자료 또한 별도로 공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서 총 17개의 패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원시 자료 중 본 연구가 1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변수로 설정한 모
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
기능 곤란에 관한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패널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인 아동 1,401명과 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아동의 성(性), 모의 연
령과 최종 학력, 결혼 상태, 거주 지역의 규모와 
권역,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
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인 아
동은 남아가 712명(50.9%), 여아가 687명(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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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의 균일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모의 연령
은 40대가 896명(64.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30대 이하가 477명(34.2%), 50대가 20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최종 학력은 4년제(5년제 
포함) 대학교 졸업이 523명(37.8%)으로 가장 많았
고, 그다음 2~3년제 대학 졸업이 403명(29.1%),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367명(26.5%), 대학원 졸업이 
90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초혼이 1,336명(95.8%)으로 거의 대부분이
었고, 그 외 이혼 34명(2.4%), 유배우-재혼 16명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
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754명(53.9%)으
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대도시 562명(40.2%), 읍/
면 83명(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권
역은 경인권이 430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부산/울산/경남권 253명(18.1%), 대전/충청/
강원권 208명(14.9%), 광주/전라권 184명(13.2%), 
서울권 164명(11.7%), 대구/경북권 160명(11.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매우 
못 산다’ 1점에서 ‘매우 잘 산다’ 10점까지 10단계
로 구분해 측정했는데, 비교적 잘 사는 편에 속하
는 7점이 277명(19.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5점 246명(17.7%), 8점 233명(16.7%), 6점 224명
(16.1%), 10점 221명(15.9%), 9점 133명(9.6%), 4
점 37명(2.7%), 3점 12명(0.9%), 1점 5명(0.4%), 2
점 4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Robinson 등(1995)이 개발해 타당화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이 원본 척

도를 국문으로 번역 및 수정해 패널 조사에 활용했
다. 이 척도는 권위적 양육행동(authoritative 
parenting practices),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허용적 양
육행동(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
행동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만을 발췌해 사용하였는
데, 권위적 양육행동은 ‘양육에 임할 때 자녀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일관적 방식
을 취하는 것’(문경임, 2022)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온정과 의사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양육행동이다. 권위적 양육행동 측정에 사용된 설
문 문항은 총 27문항인데, 그 하위 요인으로서 ‘애
정 및 관여’ 측정에 11문항, ‘이성 및 유도’ 측정에 
7문항, ‘민주적 관계’ 측정에 5문항, ‘친절 및 편안
함’ 측정에 4문항이 각각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간주해 
27개 문항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
에 적용하였다. 이 변수를 단일 요인으로 간주한 
이유는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 민미희(2020), 박정
현(2022) 등의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으로 보았고, 
특히 본 연구는 권위적 양육행동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이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측정 도구는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 범주가 이루어져 있
다. 이 측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모
는 권위적 양육행동을 행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
로 해석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애정 및 관여가 .842, 이성 
및 유도가 .658, 민주적 관계가 .662, 친절 및 편
안함이 .700으로 각각 나타났고, 모의 권위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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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0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오소정과 이은주, 김영태(2012)가 개발해 타당화

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척도 또한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원본 척도의 도구
명은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이다. 이 척도에 
의한 조사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통합 코드북상 문
항 내용이 화용언어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동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담화관리는 ‘대화의 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
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은 ‘의사소
통의 상황적 맥락을 활용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의
도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다양성, 성숙도, 간접적 
표현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을 뜻한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측정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44문항인데, 담화관리 9문항,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15문항, 의사소통 의도 12문항, 비언
어적 의사소통 8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각 하위 요인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합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
다. 이 측정 도구 또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로 응답 범주가 이루어져 있다. 이 측
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별 화용
언어에 관한 능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
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담화관리 .88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944, 의사소통 의도 .929, 비언어적 의사소통 
.88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오소정과 이은주, 
김영태(201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7이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송현주(2014)가 개발해 타당화한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 척도는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 처음 적
용되었는데, 이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
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4가지 차
원으로 구분된다. 계획-조직화 곤란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집중
이나 조절 등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적정한 행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정서통제 곤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적정한 정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부주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뜻한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 문
항은 총 40문항인데,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
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각 하위 요인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합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해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로 응답 범
주가 이뤄져 있다. 이 측정 도구의 평균값이 높을
수록 각 하위 요인별 집행기능의 적절한 발휘에 있
어 곤란함을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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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왜도 첨도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3.85 .391 -.093 .315

화용언어
능력

담화관리 3.99 .528 -.424 1.77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4.13 .533 -.439 1.724

의사소통 의도 4.07 .526 -.380 1.746
비언어적 의사소통 4.16 .528 -.366 1.348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1.59 .434 .674 -.103
행동통제 곤란 1.23 .298 1.766 3.246
정서통제 곤란 1.41 .426 1.054 .763

부주의 1.51 .449 .787 .113

표 2.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획-조직화 곤란이 .891, 행동통제 곤란이 .854, 정
서통제 곤란이 .900, 부주의가 .912로 각각 나타났
다. 아울러 송현주(201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계숫값은 .9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통계패키지 ver. 22.0과 PROCESS macro 
ver. 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
용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각 변
수별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인 아동과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변수들의 분포 특성 및 정규성 검토
를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검토를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 가설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 

(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모형 4번을 
적용해 병렬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만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
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연구 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중 아동의 성(이은주, 김영태, 오
소정, 2019; 하문선, 2021), 모의 교육 수준(Putri 
& Susanti, 2024), 가정의 경제적 수준(전혜인, 
2016; Schneider & Linberg, 2022)은 아동의 화
용언어능력이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므로, 이 3가지 특성 변수는 가설 검증 시 통
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종
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인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
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매개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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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1
2 담화관리 .416** 1
3 조절 및 적용능력 .424** .887** 1
4 의사소통 의도 .450** .893** .918** 1
5 비언어적 의사소통 .433** .846** .893** .870** 1
6 계획-조직화 곤란 -.320** -.419** -.380** -.426** -.345** 1
7 행동통제 곤란 -.273** -.447** -.432** -.454** -.399** .662** 1
8 정서통제 곤란 -.248** -.300** -.252** -.306** -.258** .467** .549** 1
9 부주의 -.231** -.286** -.231** -.279** -.218** .609** .519** .394** 1

**p<.001.

표 3. 연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인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
의의 측정값의 분포 및 정규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라 먼저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85(SD=.391)였고,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담화관리가 3.99(SD=.528),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이 4.13(SD=.533), 의사소
통 의도가 4.07(SD=.526),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4.16(SD=.528)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의 하위 요인별 평균은 계획-조직화 곤란이 
1.59(SD=.434), 행동통제 곤란이 1.23(SD=.298), 
정서통제 곤란이 1.41(SD=.426), 부주의가 1.51 
(SD=.449)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연구 변수별 측정값 분포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최소 .093에서 최대 1.766 사이에 
분포했고, 첨도의 절댓값은 최소 .103에서 최대 
3.246 사이에 분포했다. 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은 

그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규분포
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Ryu, 
2011), 본 연구 변수들의 측정값 분포는 모두 정규
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하
위 요인들과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담화
관리와 r=.416(p<.001),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과 r=.424(p<.001), 의사소통 의도와 r=.450 
(p<.001),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r=.433(p<.001)으로 
나타났다.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아
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과는 유의수준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정은수

1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7, No.4, 2024 journal.baldal.or.kr

그림 2.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

관리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001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계획-조직화 곤란과 r= 
-.320(p<.001), 행동통제 곤란과 r=-.273 (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48(p<.001), 부주의와 r= 
-.231(p<.001)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매개변
수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인들 간에
도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담화관리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r=-.419(p<.001), 
행동통제 곤란과 r=-.447(p<.001), 정서통제 곤란
과 r=-.300(p<.001), 부주의와 r=-.286(p<.001)으
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은 계
획-조직화 곤란과 r=-.380(p<.001), 행동통제 곤란
과 r=-.432(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52 
(p<.001), 부주의와 r=-.231(p<.001)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도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r=-.426 
(p<.001), 행동통제 곤란과 r=-.454(p<.001), 정서
통제 곤란과 r=-.306(p<.001), 부주의와 r=-.279 
(p<.001)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계획-
조직화 곤란과 r=-.345(p<.001), 행동통제 곤란과 
r=-.399(p<.001), 정서통제 곤란과 r=-.258 (p< 
.001), 부주의와 r=-.218(p<.001)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검토 결
과, 인과관계 검증 시 전제가 되는 요건 3가지(이
훈영, 2021) 중 공변성(共變性) 요건을 높은 수준
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 1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
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
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 모
의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연구 변수들
과 함께 투입한 후, PROCESS macro 모형 4번을 
적용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들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담화관리(B=.387,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
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B=-.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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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38 .033 .473 .602

직접효과 .387 .032 .324 .451
총매개효과 .150 .018 .116 .188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담화관리 .058 .014 .031 .087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담화관리 .093 .017 .061 .127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담화관리 .005 .009 -.012 .023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담화관리 -.004 .009 -.023 .013

표 4.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관리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35 .024 -.081 .011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53 .017 .021 .087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62 .019 .026 .101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88 .021 .047 .131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097 .021 .058 .140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09 .013 -.015 .035

표 5.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담화관리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에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매개
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
란(B=-.171, p<.001)과 행동통제 곤란(B=-.472, 
p<.001)이 담화관리에 각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
(B=-.018, p>.05)과 부주의(B=.018, p>.05)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총효
과는 B=.538(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가 투
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직
접효과는 B=.387(p<.0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
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
의 크기는 .150[.116 ~ .188]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058[.031 ~ 
.087],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093[.061 ~ .127]으
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5[-.012 ~ .023], 부주의의 경우 -.004 
[-.023 ~ .013]으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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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

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담화관리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
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35[-.081 ~ .011]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해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
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
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병렬다
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
변수를 함께 투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 변
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B=.420,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
제 곤란(B=-.256, p<.001), 부주의(B=-.252, p< 
.001) 각각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화 곤란(B=-.144, p<.001)과 행동통제 곤
란(B=-.555, p<.001)이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에 각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43, p>.05)과 
부주의(B=.083,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총효과는 B=.546(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가 투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
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직접효과는 
B=.420(p<.001)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
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
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살펴
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26[.092 ~ .161]으
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조직화 곤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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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46 .033 .481 .610

직접효과 .420 .033 .356 .484
총매개효과 .126 .018 .092 .161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049 .014 .022 .076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109 .019 .074 .146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조절 및 적용능력 -.011 .009 -.029 .006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조절 및 적용능력 -.021 .010 -.041 -.003

표 6.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60 .025 -.110 -.013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60 .017 .027 .094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69 .020 .032 .109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120 .023 .077 .166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30 .024 .086 .177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0 .014 -.017 .036

표 7.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049[.022 ~ .076],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109 
[.074 ~ .146]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서
통제 곤란의 경우 -.011[-.029 ~ .006], 부주의의 
경우 -.021[-.041 ~ .003]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
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
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60[-.110 ~ -.013]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

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간 관계에서 행동통제 곤란
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
과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
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
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함께 투
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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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

사소통 의도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01.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77 .032 .514 .640

직접효과 .429 .031 .367 .490
총매개효과 .148 .018 .115 .184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61 .014 .035 .089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94 .017 .062 .128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의사소통 의도 .005 .008 -.012 .021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의사소통 의도 -.011 .009 -.029 .006

표 8.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 의도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

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의도
(B=.429,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
(B=-.256,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

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
쳤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
조직화 곤란(B=-.181, p<.001)과 행동통제 곤란
(B=-.478, p<.001)이 의사소통 의도에 각각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통제 곤란(B=-.018, p>.05)과 부주의(B=.044,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총효과는 B=.577(p<.001)이었다가 4개의 매개변수
가 투입되면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직접효과는 B=.429(p<.001)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다중매개의 유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48[.115 ~ .184]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
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
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
조직화 곤란의 경우 .061[.035 ~ .089], 행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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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33 .023 -.079 .012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56 .016 .025 .089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72 .019 .037 .110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89 .021 .049 .132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05 .021 .065 .149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6 .012 -.008 .040

표 9.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의사소통 의도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그림 5.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

어적 의사소통 간 경로별 효과 크기
*p<.05, ***p<.001.

곤란의 경우 .094[.062 ~ .128]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5[-.012 ~ 
.021], 부주의의 경우 -.011[-.029 ~ .006]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의도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
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
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33[-.079 
~ .012]으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해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4의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인 ‘집행기능 곤
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
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병렬
다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통
제변수를 함께 투입해 분석한 결과 중, 먼저 연구 
변수들 간 각 경로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따라 각 경로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종속변수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B=.447, p<.001)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계획-조직화 곤란(B=-.338, p<.001), 
행동통제 곤란(B=-.196, p<.001), 정서통제 곤란
(B=-.256, p<.001), 부주의(B=-.252, p<.001) 각각
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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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LLCI ULCI
계획-조직화 곤란 – 행동통제 곤란 -.062 .024 -.111 -.016
계획-조직화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32 .017 -.002 .067

계획-조직화 곤란 – 부주의 .049 .020 .011 .089
행동통제 곤란 – 정서통제 곤란 .095 .021 .055 .137

행동통제 곤란 - 부주의 .112 .021 .071 .156
정서통제 곤란 - 부주의 .017 .013 -.008 .043

표 1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특정매개효과 크기

구분 B se LLCI ULCI
총효과 .558 .033 .494 .622

직접효과 .447 .033 .382 .511
총매개효과 .111 .016 .081 .144

권위적 양육행동 → 계획-조직화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33 .014 .005 .061
권위적 양육행동 → 행동통제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95 .017 .064 .130
권위적 양육행동 → 정서통제 곤란 → 비언어적 의사소통 .000 .009 -.017 .018

권위적 양육행동 → 부주의 → 비언어적 의사소통 -.017 .009 -.036 .001

표 10.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경로에서는 계획-조직
화 곤란(B=-.097, p<.05)과 행동통제 곤란(B= 
-.485, p<.001)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각각 유의
수준 .05와 .001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으나, 정서통제 곤란(B=-.011, p>.05)과 부주의
(B=.067, p>.05)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
통 간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
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
해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11[.081 ~ .144]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

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
증 결과에서는 각 매개 경로의 효과 크기가 계획-
조직화 곤란의 경우 .033[.005 ~ .061], 행동통제 
곤란의 경우 .095[.064 ~ .130]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의 경우 .000[-.017 ~ 
.018], 부주의의 경우 -.017[-.036 ~ .001]로 0이 
존재해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계
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상호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검토를 위해 특정 매개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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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간 효과 크기는 
-.062[-.111 ~ -.016]로 95% 신뢰구간 내 0이 존
재하지 않아 이 두 유의한 매개변수 간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관계에서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
화 곤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
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인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 각각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집행
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인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를 동시 투
입하는 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
패널 11차 조사 자료에서 추출하였는데, 연구 대상
은 총 1,401명의 아동과 이들의 모(母)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서론에 제시한 연구 문제에 맞춰 차례
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간의 상관성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관계
에서 모두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아울러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
도 모두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동일하게 활용해 이들 
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한 오윤경과 장경은
(2024), 이선희(2022), 민미희(2020), 김혜란과 김
춘경(2021), 김은향(2020)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권위적 양육행동을 취하는 어머니는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자녀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성
적 판단에 따라 자녀의 바른 행동을 유도하며 민주
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녀에게 친절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의 성향은 
자녀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및 집행기능과 상관성
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타인과 
의사소통 시 안정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화용언어능력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행동 시 적절한 인지 
조절의 작동을 실패하도록 이끄는 집행기능의 곤란 
또한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의 화용
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은 부(-)적 상관성을 갖
고 있어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은 같이 개선되거
나 같이 악화되는 것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공변(共
變)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화용언어능력과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 요
인들 간 상관관계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을 띤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 중 행동통제 곤란이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더 큰 상
관성을 보였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에 제시하는 가설 검증 결과를 해석 및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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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준거가 돼 주었다.
둘째,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 간 각각의 관계에서 아동
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이 갖는 병렬
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매개효과
의 성격은 부분매개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아
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각각의 단
순매개효과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에
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
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민미
희, 2020; 이선희, 2022)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이 화용언어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김은향, 2020; 김혜란, 김춘경, 2021)에 기초
할 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모의 권위적 양육행
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
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들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실증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이
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을 통
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동
의 집행기능 곤란이 유의한 부분매개 역할을 하므
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집행기능의 개선도 
아동상담 장면에서 전략적 유효성을 더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민미희(2020), 이선희(2022) 등의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개선
하는 데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도 모의 허용적 양육
행동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에 더해 아동의 집행
기능을 개선하는 병행 전략도 취할 수 있음을 알아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아
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해 이들 하위 요인 중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의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을 
식별해 냄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 전략을 상
담 실무에 적용할 때 정서통제 곤란이나 부주의보
다는 이들 하위 요인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을 부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다만,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들 중 정서통제 곤란과 부
주의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들 
하위 요인은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과의 인과 경로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아동의 집행기능과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 간 인과관계는 세부적으로 실증된 바가 거의 
없어(송현주, 2014) 그 이유를 추론할 실증적 근거
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서통제 곤
란과 부주의가 화용언어능력의 각 하위 요인에 대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 두 요인이 계획-
조직화 곤란이나 행동통제 곤란에 비해 외현화 문
제행동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이 정서적 불안감을 갖
고 있거나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큰데(Figueiredo et al., 
2020), 이런 외현화 문제행동은 화용언어능력의 영
향을 받는다는 실증적 근거(이화진, 임지영, 2022)
는 존재하지만,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관해 논의는 계속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 중 모든 매개 경로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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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행동통제 곤란
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실무상 전략적 유효성을 더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
지 하위 요인의 병렬다중매개효과와 더불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하위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크기 
차이를 특정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는데, 유
의한 개별매개효과를 갖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
동통제 곤란 중 행동통제 곤란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도 실증하였다. 이 또한 관련 
선행연구 보고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검토가 어렵
지만,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행동통
제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의 순으로 비중을 달리
해 개선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시 밝힌 것처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가
지 하위 요인 중 화용언어능력의 하위 요인들과의 
통계적 상관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행동통제 곤
란은 계획-조직화 곤란에 비해 모의 권위적 양육행
동과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결과적으
로 매개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상관성보다 매개변
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성이 더 높을 때, 그 매개변
수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우
종필, 2022)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실증 결과 및 
견해에 기초할 때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
란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아동의 행동통
제 곤란이 화용언어능력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아동이 행동에 집중하
거나 이를 조절하는 행동통제를 잘할수록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더욱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왜 더 밀접히 관
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선행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으나, 행동통제의 유능성은 계
획-조직화의 유능성보다 타인에게 쉽게 포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정
히 통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외부로 쉽게 노출
된다. 이 때문에 타인은 해당 아동이 자신의 행동
을 잘 통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행동통제를 잘 못하는 아동이라면 주변의 
지인들과 안정감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
화 곤란보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더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또한 
관련 지식이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 지속적 논의 확
장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는 학령기 아동
이 타인과의 안정적 의사소통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머니, 교사와
의 협업을 통해 권위적 양육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근래 다자녀 가정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녀가 한둘밖에 없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다. 자녀
의 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 부모들 중 자신의 자녀
에게 심리적․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
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녀에
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허용적 양육행
동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자녀 행동의 통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허용적 양육행동의 경향이 
짙은 부모는 충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성취지향이 낮
고 또래관계 형성 또한 서툰 여러 부정적 특성을 
갖는 아동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이동훈 등, 2017; Sumargi, Praset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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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elia, 2020).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양육행동
의 하위 유형 중 권위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권위적 양육행동도 자녀에게 허용
적이고 자녀의 요구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편이지
만, 이 권위적 양육행동은 허용적 양육행동과 달리 
자녀가 각종 규칙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엄격한 훈
육과 통제 방식 또한 포함한다. 이같이 권위적 양
육행동을 취하는 부모 아래 성장한 아동은 책임감
이 강하고 예의 바르며 성숙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이 높다(Kang & Guo, 2022). 이런 이유로 권위적 
양육행동은 여러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양육행동으
로 여겨지기도 한다(Febiyanti & Rachmawati, 
2021). 이처럼 권위적 양육행동은 양육행동의 여러 
하위 유형들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기도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타인을 접하며 인적 관
계의 세계가 크게 확장된다. 이 시기 적정한 화용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은 타인과 공존해야만 하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
이다. 화용언어능력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의 유력한 원인변수로서 권위적 양육행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동의 어머니는 그 
자녀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감적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
다는 점(조용주, 정남운, 2009)에서 모의 권위적 양
육행동을 장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아동의 어머니들 중 일상생활상에서 권
위적 양육행동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
니도 많을 것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아동상담사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아동상담사, 아동의 어머니를 비롯해 학교 교사까
지 아우를 수 있는 다자간 협업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의 학부모를 비롯해 아동상담사, 교사 
등 아동의 양육 지지 체계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해 모
의 양육행동 변화 모색과 더불어 아동이 집행기능
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훈육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 시 행동통제 곤란
과 계획-조직화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활동
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행동통제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아동
의 집행기능 곤란이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
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것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증진을 위해 아동의 집
행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또 다른 유효 전략으로 구
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
육행동을 권위적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시키는 전략
을 병행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 전략’을 구사하였
을 때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더욱 안정적․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이중 전략을 취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권위적 양육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결과를 보인다면, 이를 변화시키는 데 상담 
자원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집행기능을 개선
하는 전략의 추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
동은 대체로 성인에 비해 행동 변화의 가능성이 높
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김성일, 2017; Verplanken 
& Orbell, 2022). 이러한 견해를 감안할 때 이중 
전략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서 두 가지 전략 중 아동의 집
행기능 개선 전략에 우선 집중하는 것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차선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한다. 아동의 집
행기능을 4가지 하위 요인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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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계발 및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면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
-조직화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 활동에 집중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또한 이 두 가지 개선 
활동 중에서는 행동통제 곤란의 개선 활동에 집중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다양한 단계별 방
안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고려 사
항은 상담 자원을 무한대로 투입하기 어려운 초등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미리 마련해 상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실행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교육당국은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특히 행동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의 개선 활
동 전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매
뉴얼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2021)는 최근 
신경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집행기능 증진 앱 프로
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긴 하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한 정책적 사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학술적 활동도 
미미한 편이다. 더군다나 아동의 집행기능 중 행동
통제 곤란과 계획-조직화 곤란을 선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도조
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 개선의 중요성, 특히 행동통제 곤란과 계
획-조직화 곤란의 개선 필요성이 실증된 만큼 이를 
취사선택해 집행기능 개선 활동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무 적용성을 높인 정책적 지원책을 적극
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중이나 조절하
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는 기술의 습득 
및 장려에 초점을 맞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

발한 후, ‘늘봄학교’와 같은 온라인 채널이나 방과
후 교실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
서 집행기능 곤란의 병렬다중매개효과와 유의한 매
개변수 간 상대적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실증적 근
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나, 몇 가지 한
계점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선행 변
수로서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만 상정하였는데, 이 외에도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이 여럿 존재함에
도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
는 못했다. 이것은 한국아동패널이 아동의 화용언
어능력 측정 자료와 함께 수집하는 다른 변수의 종
류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은 특정
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구축되는 공공 데이터이므
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인과성이 높은 여러 변
수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자료 수집을 하는 데는 분
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표집을 통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다양한 설명변
수들을 함께 투입해 통제한 뒤에도 아동의 집행기
능 곤란의 다중병렬매개효과가 여전히 유의한지, 
또한 그 하위 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이 가장 큰 매
개효과를 여전히 갖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
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 실증된 
기질 및 기질조화적합성(서수민, 2023)이나 부부갈
등(이화진, 임지영, 2023), 어휘능력(송승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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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등이 투입 가능한 통제변수로 꼽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보다 상
대적으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이유에 대해 명확
히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따랐다. 이를 설명
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어 
논의를 적정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엄밀한 연
구 설계를 통해 행동통제 곤란이 계획-조직화 곤란
보다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더 큰 매개효과를 갖는 이유를 세부적
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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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of the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Eunsu Jung
Uljin Child, Youth and Family Counseling Center Director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four sub-factor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have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 four sub-factor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demonstrated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e sub-factor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kills of which were significant. The 
mediation effects were identified as partial mediation. Second, an analysis of the specific mediation 
effects showed that, among planning-organization difficulties and behavior control difficulties, both of 
which showed significant simple mediation effects, behavior control difficulties had a greater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words :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Pragmatic Language Skill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s


